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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3. 6. 22.(목) 11:00 이후(6. 23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6. 22.(목)

물류창고 화재예방 위해 
안전점검·기술개발 강화한다   

 - 6월 16일까지 61일간 대형 물류창고 20개소 집중 안전점검 결과 39건 시정조치
 - 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 및 물류창고에 특화된 화재 안전 기술 개발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

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, 최근 61일간(4.17.~6.16.) 20개 대형 

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, 화재 안전시설 보수 필요 2건과 

관리 미흡 37건 등 12개소에서 총 39건의 부실 사례를 발견하였다. 

  
  ㅇ 점검 결과에 따라, 화재 안전시설이 필요한 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

보수를 요구하고, 관리부실 37건은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. 

 
□ 또한,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

높이고 물류창고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기술 개발*을 추진하고 있다.

  * (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기술 R&D) 물류시설 화재 시 피난 안전성 확보 
기술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, 물류창고 기반정보 구축 등('22~'26, 234억)

 ㅇ 이와 함께, 7월부터 전국 1,700여 개 물류창고업*을 대상으로 기반정보

(창고 외장자재, 보관물품 등)를 조사할 예정이며, 적층식 랙(메자닌)과 같이 화재 

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

계획이다. 

  *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바닥면적 1,000m2 이상 보관시설 및 4,500m2 이상 보관창고

    
  ㅇ 또한, 현장의 불편을 야기했던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에서 

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('23.12월)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“최근에도 평택 냉동창고('22.1월), 이천 물류창고

('22.5월) 등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”면서, “물류업계도 

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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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물류정책관

첨단물류과

책임자 과  장 안진애 (044-201-4006)

담당자 서기관 이승훈 (044-201-4011)

     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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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안전점검

□ 점검개요

ㅇ (점검목적) 재난,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물류창고을 사전 점검하

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물류창고업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

ㅇ (점검기간) ‘23. 4. 17. ~ 6. 16.(61일간)

ㅇ (점검대상) 연면적 15,000㎡(1급 소방관리 대상물) 이상, 상시 근무자
100인 이상 물류창고 20개소

ㅇ (점검단) 국토교통부, 지자체, 한국건설기술연구원(화재안전연구소) 등  

ㅇ (점검내용)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, 화재 안전점검 체계, 화재

안전의식, 재난대비 역량 등 집중 점점
   

□ 점검결과

ㅇ 20개소 점검 결과 총 39건 미흡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 요청

- (보수필요) 방화스크린셔터면 파손, 방화구획 경계면 관리불량

- (현지시정) 방화셔터 내 물건적치, 피난안내도와 실제 피난방향 불일치,
소화기 배치 미흡, 피난안내도 미설치, 방문자 안전교육 미흡 등

     
     * 주요 지적 사례

 

□ 향후계획

ㅇ 미흡사항 이행․조치여부 사후점검(7월~)

ㅇ 물류창고 기반정보 현황조사(7월) 및 화재안전계획서 지침개정(9월)

방화 스크린셔터 파손 방화구획 경계면 관리 불량 방화셔터 내 물건 적치


